
인 사 말 씀 
 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. 
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임자의 눈빛에 서로의 기운이 
더해져 훈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 겨울바람이 차가워지는 겨
울의 문턱에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종단을 위해서라도 건강에 유
의하길 당부합니다. 

  오늘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직 종무원들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
다. 여기 모인 차팀장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가득할 
것이라 믿습니다. 아울러 교역직 스님들 역시 종무원들과 함께 
힘껏 각 부서의 사업과 내용을 점검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. 

 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. 이제
는 부실장스님들이 각 부서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. 
이번 주 부터는 제34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를 점검하고 그 구체
적인 실행방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  우리 종단이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소임자들 만의 의지로 움직
여 갈 수 없듯, 제34대 집행부의 종책 역시 안으로는 사부대중의 
간절한 여망과 밖으로는 시대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구체적
인 주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 점을 세세히 살피기 바랍니



다. 아직은 무던한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종책사항을 잘 갈고 다
듬어 금강석으로 빛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 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하자는 의미로 준
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방금 전 함께 보고 들은 그대로 현
재 우리 종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각종 수치는 우리에게 많은 과
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총무원장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
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의 
지혜는 이 현실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
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. 12월 한 달은 종단을 위해 문
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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